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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중국의 경제적 부상의 이면에는 첨단기술의 발전이 놓여 있으며, 미국은 

이를 ‘경제적 침공’이자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지하여 ‘신냉전’ 또는 ‘혁신 

냉전’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

미 중 기술패권 경쟁은 일시적 현상이기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이며,

첨단기술이 형성하는 변화된 역학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규범과 관계 설정이 

이뤄지는 전환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은 군사 부문 및 군사 기술과 밀접한 이중 용도 

기술에 국한된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기술패권 구도는 5G·6G 등 

IT분야에서 촉발되어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양자, 그린에너지,

우주 항공 등 이미 여러 산업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 전반에 걸쳐있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중국의 과학 기술력의 성장이 있다. 이미 중국은 

R&D 투자, 인력 등 양적 규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제특허, 과학기술 

논문 수와 질적 평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위인 미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미국과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는 EU, 일본, 한국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21년 12월 공급망 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 전략성을 

고려하여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했으며, 세부적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과 함께 실제적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사회 경제 외교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반 마련과 함께 불확실성에 대응한

유연함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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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가 개막 

❍ 필립 하워드(Philip Howard)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과학기술 주도의 파괴적 혁신과

전방위 경쟁이 심화되는 새로운 트랜드를 ‘팍스 테크니카(기술 지배 시대)’로 명명

- 2015년 출간된 저서1)에서 그는 미래 핵심 기술인 인터넷 기술이 가장 정치적인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 관측하면서, 2020년 300억 개의 물품이 연결되는 초연결지배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뒤흔들 것이라 주장

- 자본주의는 네트워크 자본주의이며, 권력의 중심은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 기업과

사람 또는 집단에게 향하게 된다고 평가 

❍ 201(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대상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제소

하면서 점화된 미 중 무역분쟁의 근간에는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이 있다는 평가2)

-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3)는 중국의 혁신 역량이

양적 목표, 외국 기술 습득 개량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분석

- 2016년, USA Toda9는 중국의 기술 혁신 역량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사4)를

게재했으며, 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중국제조 2025’

5)

전략을 미국 기술 리더십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선언하며 뒤집힌 시선을 표출

1) 책 제목 자체가 팍스 테크니카(Pa= Technica)로 사물인터넷(�oT)이라는 초연결 기술이 주도하는 
거대한 변화로부터 새로운 세계질서가 출현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 

2) 201(년 3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서는 ①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25A 추가 관세 부과, ② 중국의 불공정 무역간행 
WTO 제소, ③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

3) 중국이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Wh9 China can’t innovate)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중국의 기술 
혁신 역량이 정치 체계의 통제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

4) 중국이 혁신에서 미국을 이기는 이유(Wh9 China is beating the UFSF at innovation)라는 
기사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격적 R�	 투자와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의 이점으로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높게 평가

5) 2050년 세계 최강의 제조강국을 지향하는 산업 발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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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이 1980년대부터 단계적

기술 습득 경로에 따라 기술 혁신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통신, 고속철도,

자동차, 디스플레이, 항공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R&D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연평균 순 증가량은 2,000억 위안 이상으로 G7 국가 연평균 증가량 합계의

60%를 차지  

- 2019년 기준 R&D 인력 규모는 712만 9,000명이며, 이 중 R&D 연구원 수는 

210만 9,000명으로 2위 미국(155만 5,000명)을 앞지르며, 국제특허 출원에 있어

서도 6만 8,720개로 2위 미국(5만 9,230개)을 능가

 ❑ 미‧중 간 경쟁의 초점이 교역에서 기술로 옮겨가는 추세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전략물자화가 심화 

❍ 2020년 5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對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nite%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3Blic of China)>는 2018년 이후 심화

되는 미 중 통상분쟁의 본질을 기술이라 밝힘

- 중국의 기술이전, 지적재산권과 혁신에 관련된 조치, 정책 및 관행 중에서 기술

권리 행사, 기술 편취 및 정보 접근 관련 조치 등이 불합리하거나 약탈적

이라고 지적6)

-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는 비중국 기업을 희생시켜 글로벌 시장

에서 자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 산업 표준의

확대를 추진하며 교통, 정보통신, 에너지, 산업단지, 미디어 등 중국 주도 기술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종속을 추진

❑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패권의 의미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전략

으로써의 국가전략기술을 분석하고자 함

6)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지적재산권과 혁신에 
관련된 조치, 정책 및 관행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국의 약탈적 경제 관행으로 인해 전 세계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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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이슈분석

6  | 산은조사월보

Ⅱ. 2022년, 현재 기술패권 전개 양상과 의미

❑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변화를 ‘한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대변혁’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첨단‧신흥기술이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2017년 12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100년 동안 보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으며, 2021년 1월 다보스포럼,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도 ‘세기의 대변화론’을 역설

- 이러한 중국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세계질서를 바라보는 전략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중국 내 언론,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위상과 영향력의 복원을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 

- 중국 공산당은 세기 대변화론에 대한 해설서에서 “세계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다”고 규정하며 강대국 흥망성쇠의 500년 역사를 강조7)

❍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과학기술혁신이 이끄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미래 경제성장, 국제정치 관점에서의 주도권 역시 첨단기술분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1800년대초까지 세계 1위의 패권국가였던 중국의 쇠락8)에는 증기기관, 내연

기관 등 핵심기술이 이끄는 산업혁명이 부재했기 때문이며, 기술혁신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기술, 선도기술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제권력이 좌우9)

- 중국은 시진핑 집권 초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정책기조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2030년 ‘혁신형 국가의 선두권’, 2009년 ‘세계 과학

기술 혁신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단계적 목표를 수립

❑ 현재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다양한 이슈와 분야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복합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기술 경쟁과 차별화 

❍ 기술은 패권경쟁에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기술 경쟁의 환경,

갈등의 양상 측면에서 과거와 큰 차이를 지님

7)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강대국 흥망>에서 다룬 500년의 강대국 흥망사와 조지 모델스키(Geo$ge

Modelski)의 <국제정치의 장주기론>과 맞닿아 있는 주장으로 해석

8) 1820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중국경제는 1950년 20분의 1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하락

9) 모델스키와 톰슨(Modelski and Thompson)의 저서 <선도분야와 국제권력>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2022. 8 제801호  7  

- 과거 기술패권 경쟁은 군사 부문의 미소 냉전과 이중용도(dual use) 군사 기술의 

활용을 둘러싼 미일 경쟁 등으로 대표되는 국방 안보 중심으로 전개

-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혁신 냉전(�--o1a/�o- cold war)’으로 상대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 

❍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구도에서 이미 ‘전면적 경쟁자’가 된 것으로 

평가받으며 일부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비등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 5G 네트워크 분야에서 촉발된 미·중 기술 경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양자, 그린에너지, 우주 항공 등 전방위적 범위로 확대 심화

- 미국의 GAFA

10)와 중국의 BATH

11) 등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 

경쟁에서 미 중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등 기술경쟁이 대부분의 첨단 산업으로

확대

❍ 중국은 R&D 투자 규모면에서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국제특허 출원 

및 자연과학분야 논문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 생태계 

전반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  

- 기술 혁신을 위한 R&D 지출에서 2000년 기준 미국 2,700억 달러, 중국 300억 

달러로 큰 격차가 있었으나 이 격차는 2020년 미국 6,40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로 축소

- 특히, 2021년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내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공 R&D를 연평균 7% 이상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 

- 2021년 국제특허 출원에서 중국은 6만 9,540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5만 9,570건), 일본(5만 260건), 한국(2만 67(건), 독일(1만 7,322건)이 뒤를 

이었는데, 특히 중국은 2019년 1위를 차지한 이후 그 격차를 계속 확대 

- 201(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평균 자연과학분야 논문 수에서는 중국

(4,744건)이 미국(4,330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피인용 상위 10% 및 

최상위 1%의 질적기준 측면에서도 모두 앞서는 결과를 창출

❍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과학 기술적 부상을 ‘경제적 침공’이자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규정12)하고 있으며 중국 기술 추격 대응의 급박성을 심각하게 인식

10) 구글(Google), 애플(A��le), 페이스북(FaceBooJ), 아마존(AKa.o-)

11) 바이두(Ba�du), 알리바바(Al�BaBa), 텐센트(Te-ce-/), 화웨이(Hua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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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앙정보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주전장’으로 기술을 꼽았으며 중국 

역시 기술 혁신을 ‘지구적 경쟁의 전장’으로 설정하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 미‧중 갈등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 꿈(China Dream)’의 충돌이며, 

미국은 핵심기술 중심으로 신뢰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

❍ 상호의존성이 고도화된 현재, 첨단기술은 외교 안보적 가치가 더욱 커졌으며 

미국은 기술 우위에 있는 우방과 새롭게 신뢰가치사슬(TVC, Trusted Value

Chain)의 구축을 모색 중

- TVC는 R&D, 제조, 물류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 공정으로 확대되며, 대중 견제의

틀을 점(미국), 선(주요국과 양자협력), 면(다자협력)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형성

- 미 중 패권경쟁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치

사슬이 작동원리, 행위자, 협력대상,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전략성이 높은 기술 분야 중심으로 TVC가 강화될 전망

<표 1>                   첨단기술 분야의 주요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치사슬 작동원리 행위자 협력대상 주요 대상 품목

글로벌가치사슬(GVC) 효율 기업 세계(Global) 범용 기술 및 품목
(예 : 섬유, 의류, 가구 등)지역가치사슬(RVC)

↕ ↕
역내(Regional)

국내가치사슬(DVC) 국내(Domestic)
식량, 에너지, 무기/방산

(예 : 쌀, 미사일)

신뢰가치사슬(TVC) 회복력 국가 우방(Trusted)
첨단기술 및 품목

(예 : AI, 5G, 반도체, 양자)

자료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2022년 제 3호

❍ 미국과 중국은 다자 차원에서 기술 경쟁 우위의 확보 경쟁에 돌입했으며, 기술

중심의 국제협력이 국가적 차원의 중요 아젠다로 부상

- 2022년 2월 공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국제협력에서 핵심 및 

신흥기술, 인터넷, 사이버 공간 등 대부분의 첨단기술 분야를 포괄

- 기술 경쟁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핵심 기술 경쟁과 함께,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유기적, 탄력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 

12)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2018),‘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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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 수립 개요

 1. 주요국 및 우리나라 동향

❑ 주요국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요소를 첨단기술로 보고, 

첨단기술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미국, 일본, 중국 등은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자국 내 역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 중

- 미국은 10대 핵심기술1�) 육성을 위해 국무부 내 기술협력국을 설치해 동맹국과의

첨단기술에 대한 R&D 및 표준개발을 조율하는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

- 중국은 10차 5개년 규획에서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맞서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1순위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10)을 중심으로

국가의 R&D투자 및 자원을 집중 

- 일본은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더불어 내각 내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경제안보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10대 핵심기술15)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중

❑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첨단 기술력 확보이나,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5G 등 

외에 패권 경쟁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부족한 상황

❍ 기술동맹국을 중심으로 기술블록화를 형성하는 양상이 확산될 전망이며, 블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대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

1�) 미국 상원이 발의한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의 10대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머싱러닝·자율주행, 고성능컴퓨터·반도체, 양자정보과학, 로봇·첨단제조, 자연재해·인재방지,

첨단통신· 실감기술, 생명공학·합성생물학, 데이터관리·사이버보안, 첨단에너지, 첨단소재과학 
분야로 향후 10대 핵심기술 R&D에 5년간 1,500억 달러 투자,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A)

예산 2배 확대 등을 전략 본격화

10) 10차 5개년 규획의 7대 과학기술은 인공지능, 양자,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임상의학·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탐사이며, 8대 산업은 신소재, 대형운송수단, 스마트제조·로봇, 항공엔진, 미래자동차,

첨단의료기기·신약, 북두위성항법시스템, 농업기계장비임

15) 일본 제6회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시된 10대 기술은 인공지능, 바이오, 재료, Beyond 5R, 슈퍼컴퓨터,

양자, 반도체, 우주시스템, 에너지·환경, 건강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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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비해 60~90%에 미치는 수준으로 대부분 추격자 위치에 머물고 있음

<표 2>                   첨단기술 분야의 주요국과의 경쟁력 비교
(단위, %)

이차전지 (日) 100 〉 (韓) 96.0 〉 (美) 82.5 5G‧6G (中) 96.7 〉 (EU) 95.3 〉 (韓) 92.1

반도체
·디스플레이

(美) 97.5 〉 (日) 93.4 〉 (韓) 91.3 인공지능 (中) 91.8 〉 (日) 88.2  〉 (韓) 87.4 

수소 (美) 95.0 = (EU) 95.0  〉 (韓) 75.0 합성생물 (日) 81.1 > (中) 72.7 〉 (韓) 71.1 

양자 (中) 93.2 〉 (日) 90.4 〉 (韓) 62.5 우주‧항공 (中) 81.7 〉 (日) 80.3 〉 (韓) 64.3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그간 정부는 기술 육성을 위해 성장동력 발굴, 소재·부품·장비 품목 육성 등의 

기술지원 체계 운영과 함께 연구개발 지원, 세액공제 혜택,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해 

왔으나, 주요국처럼 10개 내외의 선택과 집중할 전략기술은 불분명

❍ 우리나라는 기술지원의 대상이 세부 기술 단위로 5천개16)를 상회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육성해야 할 전략기술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주요국 대비 한정된

R&D 규모17) 등을 고려할 때 목표로 하는 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

 2. 국가 필수전략기술 도출

❑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10개의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

❍ 기존에 정부의 전략적 기술 육성은 기술과 산업 관점만을 고려했으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통상의 불안정성이 확대

- 또한 과거에는 원자력, 미사일 등 군용기술만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는 양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국가안보, 국방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16) 첨단기술 산업발전법(2,990개), 산업기술혁신촉진법(1,442개), 신성장원천기술(235개),

중점과학기술(120개) 등

17) 주요국 정부 R&D 규모(2019) : 미국 224조원 > 중국 77조원 > 일본 39조원 > 한국 20조원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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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분야 간의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3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표 3>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기준

기준 세부내용

공급망·통상
▸(대체 불가능성) 국외 공급망 차단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대외 협상 가치) 글로벌 통상체제에서 지렛대로서 가치

국가안보
▸(국방 활용성) 미래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로 활용 가능성
▸(기술도입 난이도) 국제조약·통제 체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정도

신산업 육성
▸(신산업잠재력) 현재 글로벌 시장규모 대비 성장 잠재력
▸(혁신영향력) 기술 상용화 시 기존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정부는 현재 기술 육성·보호 체계의 5천여개 기술, BIG3·뉴딜의 중점기술, 주요국 

전략기술들을 검토하여 53개 기술을 후보기술로 구성하고, 전략적 중요성 판단을

통해 23개의 기술을 선별

- 최종적으로 가능성·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우리나라가 역량을 집중할 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술로 10개의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도출

〈그림 1〉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결과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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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비해 60~90%에 미치는 수준으로 대부분 추격자 위치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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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정부의 전략적 기술 육성은 기술과 산업 관점만을 고려했으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통상의 불안정성이 확대

- 또한 과거에는 원자력, 미사일 등 군용기술만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쳤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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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협상 가치) 글로벌 통상체제에서 지렛대로서 가치

국가안보
▸(국방 활용성) 미래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로 활용 가능성
▸(기술도입 난이도) 국제조약·통제 체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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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정부는 현재 기술 육성·보호 체계의 5천여개 기술, BIG3·뉴딜의 중점기술, 주요국 

전략기술들을 검토하여 53개 기술을 후보기술로 구성하고, 전략적 중요성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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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가능하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술로 10개의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도출

〈그림 1〉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결과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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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기술 전략적 중요성

1
인공지능

Ÿ 다양한 산업응용으로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자, 안보적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기술

  ※ 자국중심 생태계를 강화해 기술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AI 국가주의 확산

Ÿ 레벨4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각축전 양상

Ÿ 선도국의 기술차단, 우리경쟁력 미확보 시 경제‧안보 전반에 치명적 위협

2
5G·6G

Ÿ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자율주행·디지털의료 

등 新융합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Ÿ 개방형 네트워크 확산, 6G 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로 글로벌 시장구도가 급변할 가능성

Ÿ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단말·장비 핵심부품의 공급망 통제 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6G 상용화에 대비한 표준선점 중요

3
첨단바이오

Ÿ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생명·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그 자체로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30년, 1255억$ 시장규모 전망)

Ÿ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기술확보 유무가 팬데믹 상황 시 

경제회복력 격차 극복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대외협상력 발휘 가능

4
반도체·디스플

레이

Ÿ 우리 수출비중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분야로 경제안보의 핵심

이자, 인공지능·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Ÿ 美·中 패권경쟁의 시작점*에 있는 기술로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 및 전략적 통제 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 美,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텔社의 중국 內 반도체 생산 확대 저지

5
이차전지

Ÿ 친환경·전기차 등으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 부상

Ÿ 최근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따라 시장 주도권과 차세대 기술선점, 안정적 

공급처 확보(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치열

Ÿ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원료가공과 소재의 

특정국가 의존이 높아 공급망 관리·대응 필요

6
수소

Ÿ 2050년 에너지원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국내 상황 고려 시 중요 에너지원 기술

Ÿ 아직 세계적 산업화 초기 단계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국제 수소거래시장 

도입 등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Ÿ 청정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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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3.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방안

❑ 정부는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대해 10년 내 선도국을 능가하는 수준18)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 민·관의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혁신적 R&D를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을 수립

18) 필수전략기술 수준을 최고국 대비 현재 60~90% 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향상

기술 전략적 중요성

7
첨단로봇·제조

Ÿ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흐름에 따라 자국내 제조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로봇기술은 국방분야에서도 폭넓은 활용성

Ÿ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로봇밀도(세계1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상 선도국 

기술종속은 산업전반의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Ÿ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활용영역과 중요도는 더욱 증대

8
양자

Ÿ 초고속 연산·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혁명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양자우월성 입증 :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문제를 200초만에 해결(‘19.10)

Ÿ 미·중·일·EU 등 모든 주요국의 공통 전략기술로, 국가차원 전폭적 지원 중

Ÿ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가져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술

9
우주·항공

Ÿ 민군겸용이 가능한 강대국만이 도전해 온 우주기술은 국가 간 엄격한 기술

통제로 인해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 미래의 우주경제 시스템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 경제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Ÿ 무인비행체의 전장적용 확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추진에 따라 항공

기술도 더 이상 추격자에 머무를 수 없는 전략기술

10
사이버보안

Ÿ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공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산업 

등 국가 인프라의 보호막이자 방패로서 사이버보안 중요

  ※ 사이버공간의 확장, 보호대상의 증가, 진화된 공격의 다양화

Ÿ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반드시 기술자립을 

통한 최고 수준의 방어 경쟁력(정보주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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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기술 전략적 중요성

1
인공지능

Ÿ 다양한 산업응용으로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자, 안보적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기술

  ※ 자국중심 생태계를 강화해 기술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AI 국가주의 확산

Ÿ 레벨4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각축전 양상

Ÿ 선도국의 기술차단, 우리경쟁력 미확보 시 경제‧안보 전반에 치명적 위협

2
5G·6G

Ÿ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자율주행·디지털의료 

등 新융합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Ÿ 개방형 네트워크 확산, 6G 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로 글로벌 시장구도가 급변할 가능성

Ÿ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단말·장비 핵심부품의 공급망 통제 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6G 상용화에 대비한 표준선점 중요

3
첨단바이오

Ÿ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생명·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그 자체로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30년, 1255억$ 시장규모 전망)

Ÿ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기술확보 유무가 팬데믹 상황 시 

경제회복력 격차 극복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대외협상력 발휘 가능

4
반도체·디스플

레이

Ÿ 우리 수출비중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분야로 경제안보의 핵심

이자, 인공지능·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Ÿ 美·中 패권경쟁의 시작점*에 있는 기술로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 및 전략적 통제 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 美,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텔社의 중국 內 반도체 생산 확대 저지

5
이차전지

Ÿ 친환경·전기차 등으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 부상

Ÿ 최근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따라 시장 주도권과 차세대 기술선점, 안정적 

공급처 확보(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치열

Ÿ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원료가공과 소재의 

특정국가 의존이 높아 공급망 관리·대응 필요

6
수소

Ÿ 2050년 에너지원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국내 상황 고려 시 중요 에너지원 기술

Ÿ 아직 세계적 산업화 초기 단계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국제 수소거래시장 

도입 등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Ÿ 청정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2022. 8 제801호  13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3.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방안

❑ 정부는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대해 10년 내 선도국을 능가하는 수준18)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 민·관의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혁신적 R&D를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을 수립

18) 필수전략기술 수준을 최고국 대비 현재 60~90% 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향상

기술 전략적 중요성

7
첨단로봇·제조

Ÿ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흐름에 따라 자국내 제조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로봇기술은 국방분야에서도 폭넓은 활용성

Ÿ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로봇밀도(세계1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상 선도국 

기술종속은 산업전반의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Ÿ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활용영역과 중요도는 더욱 증대

8
양자

Ÿ 초고속 연산·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혁명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양자우월성 입증 :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문제를 200초만에 해결(‘19.10)

Ÿ 미·중·일·EU 등 모든 주요국의 공통 전략기술로, 국가차원 전폭적 지원 중

Ÿ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가져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술

9
우주·항공

Ÿ 민군겸용이 가능한 강대국만이 도전해 온 우주기술은 국가 간 엄격한 기술

통제로 인해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 미래의 우주경제 시스템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 경제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Ÿ 무인비행체의 전장적용 확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추진에 따라 항공

기술도 더 이상 추격자에 머무를 수 없는 전략기술

10
사이버보안

Ÿ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공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산업 

등 국가 인프라의 보호막이자 방패로서 사이버보안 중요

  ※ 사이버공간의 확장, 보호대상의 증가, 진화된 공격의 다양화

Ÿ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반드시 기술자립을 

통한 최고 수준의 방어 경쟁력(정보주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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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의 지원책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함과 더불어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도전적 R&D를 본격화할 전망

❍ 현재의 기술 지원, 기술 보호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필수전략

기술의 지정·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별 ‘전략적 중요성’, ‘특허동향 분석’,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기술별 맞춤형 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

❍ 기술경쟁력에 따라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 기술로 분류하고, 우위 경쟁력을 

가진 선도형 기술은 글로벌 선도 및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 경쟁형 기술은 집중

투자를 통해 선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선도국과 격차가 큰 추격형 기술은 중

장기적으로 기술격차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

❍ 이를 위해 R&D투자 및 인력양성, 기업 혁신활동 지원, 민군 협력, 특허·표준 

지원, 통상지원 강화, 기술보호 강화, 국제협력 및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들 정책 수단도 추격형, 경쟁형, 선도형 기술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적용할 예정

〈그림 2〉                   기술 유형에 따라 기용한 정책수단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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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제801호  15  

❑ 정부는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공·민간의 혁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

❍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R&D투자를 2021년 2.6조원에서 2022년 3.3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19)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또한 필수전략기술 중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R&D 예비

타당성조사의 Fast-Track을 도입해 기획을 간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

❍ 민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해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등의 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허 심사를 2.1개월로 단축하는 등 특허 우선심사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할

예정

❑ 필수전략기술 분야의 대체가 불가능한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 R&D를 수행하는 미국의 DARPA20) 

방식의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필수전략기술별로 국가 단위의 도전적 임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식21)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로 최고의 전문가에게

사업의 전권과 자율성을 부여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15조2)에 도전적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의 DARPA 방식을 지향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

❑ 대내외 첨단기술 발전 동향, 경제·공급망·통상·안보의 여건 변화, 국가 정책적 

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의 추가 지정·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재의 기술 지원, 보호 체계와의 연동을 강화할 추진

19) 민간 현장수요에 기반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지원 대상기술에 반영할 예정

20)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으로 인터넷, GPS, 자율주행, mRNA 백신 등을 탄생시킨 혁신적 
연구조직, 일본의 문샷 프로그램, 영국 ARIA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21) 경쟁형 R&D, 챌린지 방식의 R&D, 외부와의 R&D협업, 기술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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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의 지원책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함과 더불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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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지정·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별 ‘전략적 중요성’, ‘특허동향 분석’,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기술별 맞춤형 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

❍ 기술경쟁력에 따라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 기술로 분류하고, 우위 경쟁력을 

가진 선도형 기술은 글로벌 선도 및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 경쟁형 기술은 집중

투자를 통해 선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선도국과 격차가 큰 추격형 기술은 중

장기적으로 기술격차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

❍ 이를 위해 R&D투자 및 인력양성, 기업 혁신활동 지원, 민군 협력, 특허·표준 

지원, 통상지원 강화, 기술보호 강화, 국제협력 및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들 정책 수단도 추격형, 경쟁형, 선도형 기술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적용할 예정

〈그림 2〉                   기술 유형에 따라 기용한 정책수단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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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공·민간의 혁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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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19)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또한 필수전략기술 중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R&D 예비

타당성조사의 Fast-Track을 도입해 기획을 간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

❍ 민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해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등의 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허 심사를 2.1개월로 단축하는 등 특허 우선심사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할

예정

❑ 필수전략기술 분야의 대체가 불가능한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 R&D를 수행하는 미국의 DARPA20) 

방식의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필수전략기술별로 국가 단위의 도전적 임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식21)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로 최고의 전문가에게

사업의 전권과 자율성을 부여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15조2)에 도전적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의 DARPA 방식을 지향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

❑ 대내외 첨단기술 발전 동향, 경제·공급망·통상·안보의 여건 변화, 국가 정책적 

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의 추가 지정·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재의 기술 지원, 보호 체계와의 연동을 강화할 추진

19) 민간 현장수요에 기반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지원 대상기술에 반영할 예정

20)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으로 인터넷, GPS, 자율주행, mRNA 백신 등을 탄생시킨 혁신적 
연구조직, 일본의 문샷 프로그램, 영국 ARIA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21) 경쟁형 R&D, 챌린지 방식의 R&D, 외부와의 R&D협업, 기술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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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확보해야될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하고, 이미 확보된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

〈그림 3〉                국가 필수전략기술과 기술지원, 보호 체계 연동

자료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국가 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의 지속적 추진 및 첨단기술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되 보호와

육성이라는 상호 보완적 개념을 법안에 반영

 4.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국가 도약

❑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75번째 과제로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 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자고 제시

❍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

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초격차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2022. 8 제801호  17  

❍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전략기술22)을 지정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 프로그램형 R&D를 추진하자는 내용을 제시

❍ 또한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별 임무를 발굴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범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

❑ 미국, 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 예정

22) 예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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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 필수전략기술 사례: 반도체‧디스플레이

 1. 개요 

❑ 기술 개념 

❍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모든 산업의 쌀이자 디지털전환의 핵심 기술 

- 반도체(Semiconductor)란, 반도체 물질을 활용해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데이터)를

처리(연산·제어·변환 등)하는 장치로, 메모리/비메모리*로 분류

* 시스템반도체, 광 개별소자 등

- 디스플레이(	i4��#9)는 다양한 정보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장치를 통칭

❍ 산업생태계가 복잡하고, 대형 장치산업 및 고부가가치화 특징을 가짐

- (반도체) 반도체는 고도로 분업화된 분야이고, 공장은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어 

타국의 외교관계 등도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영항을 미침

※ 수많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특화 기업이 존재하며 공급자에서 최종 고객 

도달까지 약 1,000여개의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가치사슬을 형성

- (디스플레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적기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으로, 핵심제품은 응용제품 원가의 20~3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해 기술수명이 매우 짧고, `생산 후 판매방식'으로 수요-

공급 불일치시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등 경기사이클에 민감

❑ 시장·산업 현황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5,000억 달러(약 624조원) 규모이며,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점유율 1(F4%(C20억 달러) 차지

- (메모리반도체) 1,300억 달러(약 162조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점유율 56FC%를 차지하며 선도하는 상황

- (시스템반도체) 2,C60억 달러(약 370조원)로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선도하며, 국내기업은 세계시장점유율 약 2FC% 차지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2022. 8 제801호  19  

- (광 개별소자) 770억 달러(약 96조원)로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이 고르게 점유하며

(각 25%내외), 국내기업은 세계시장점유율 약 8.3% 차지

※ 반도체 산업은 GDP 비중 약 8%(’19), 총 수출의 19.9%(’21), 제조업 총 생산액의

약 10%(’19) 담당

❍ 2022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 

축소로 전년대비 18.9% 감소한 1,273억 달러 전망

- 한국은 2004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42.6%에서 

2021년 33.2%로 하락, 같은 기간 25%에서 41.5%로 급상승한 중국에 1위 자리를

뺏김

※ OLED 시장 점유율(%) : 한국 (515)98.5 → (’20)86.9, 중국 (515)0.5 → (’20)12.2

※ 디스플레이 산업은 GDP 비중 약 4.4%(S19), 총 수출의 3.3%(S21), 시설투자는 

제조업의 12.4%(S20) 담당

❍ (반도체) 현재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중이나,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그 밖의 분야는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열위 

-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주자에도 뒤처지며, 논문과 

특허 모두 이미 중국에게 추월된 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우리 특허 출원 점유율은 높은 수준이나 질적 수준이 미흡

하고 아직은 선도국과 기술격차 존재

〈그림 4〉                 반도체 분야별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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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 필수전략기술 사례: 반도체‧디스플레이

 1. 개요 

❑ 기술 개념 

❍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모든 산업의 쌀이자 디지털전환의 핵심 기술 

- 반도체(Semiconductor)란, 반도체 물질을 활용해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데이터)를

처리(연산·제어·변환 등)하는 장치로, 메모리/비메모리*로 분류

* 시스템반도체, 광 개별소자 등

- 디스플레이(	i4��#9)는 다양한 정보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장치를 통칭

❍ 산업생태계가 복잡하고, 대형 장치산업 및 고부가가치화 특징을 가짐

- (반도체) 반도체는 고도로 분업화된 분야이고, 공장은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어 

타국의 외교관계 등도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영항을 미침

※ 수많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특화 기업이 존재하며 공급자에서 최종 고객 

도달까지 약 1,000여개의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가치사슬을 형성

- (디스플레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적기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으로, 핵심제품은 응용제품 원가의 20~3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해 기술수명이 매우 짧고, `생산 후 판매방식'으로 수요-

공급 불일치시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등 경기사이클에 민감

❑ 시장·산업 현황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5,000억 달러(약 624조원) 규모이며,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점유율 1(F4%(C20억 달러) 차지

- (메모리반도체) 1,300억 달러(약 162조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점유율 56FC%를 차지하며 선도하는 상황

- (시스템반도체) 2,C60억 달러(약 370조원)로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선도하며, 국내기업은 세계시장점유율 약 2FC%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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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개별소자) 770억 달러(약 96조원)로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이 고르게 점유하며

(각 25%내외), 국내기업은 세계시장점유율 약 8.3% 차지

※ 반도체 산업은 GDP 비중 약 8%(’19), 총 수출의 19.9%(’21), 제조업 총 생산액의

약 10%(’19) 담당

❍ 2022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 

축소로 전년대비 18.9% 감소한 1,273억 달러 전망

- 한국은 2004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42.6%에서 

2021년 33.2%로 하락, 같은 기간 25%에서 41.5%로 급상승한 중국에 1위 자리를

뺏김

※ OLED 시장 점유율(%) : 한국 (515)98.5 → (’20)86.9, 중국 (515)0.5 → (’20)12.2

※ 디스플레이 산업은 GDP 비중 약 4.4%(S19), 총 수출의 3.3%(S21), 시설투자는 

제조업의 12.4%(S20) 담당

❍ (반도체) 현재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중이나,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그 밖의 분야는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열위 

-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주자에도 뒤처지며, 논문과 

특허 모두 이미 중국에게 추월된 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우리 특허 출원 점유율은 높은 수준이나 질적 수준이 미흡

하고 아직은 선도국과 기술격차 존재

〈그림 4〉                 반도체 분야별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1)



이슈분석

20  | 산은조사월보

❍ (디스플레이)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D) 기술에 대해 가장 높은 출원 점유율을 보임

- 2006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최초 OLED 생산 성공하였으며, 평판 및 

플렉서블 OLED의 패널 기술은 최고 수준

* 국내 디스플레이 시설 투자(조원) : (‘06～‘10)16 → (‘11～‘1�)11 → (‘16～‘�0)1�

- QD(퀀텀닷), 나노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선도적 수준이고, 삼성, LR 등 국

내기업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대면적 분야에서도 경쟁국 대비 우위

❑ 글로벌 정책 현황

❍ (반도체) 주요국에서는 자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 

- (미국) 자국 반도체 연구·개발·제조를 지원하는 「반도체 과학법」통과(’22F6)

- (중국) 거대한 내수시장과 수요창출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팹리스 시장점유율 3위로

부상(’20)

- (E�) 첨단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법안 제정 추진 발표(’21FC)

- (대만) 제조 우위 유지를 위해 규제 완화, 인력양성, 과학단지 확장 발표(’21F0)

❍ (디스플레이) OLED 분야 차세대 기술 패권을 위한 국가(중국, 일본 등) 간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 중

- (중국) 「신형 디스플레이산업 혁신 발전행동 계획(51(∼’20)」을 통해 패널기업에

대한 투자·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육성 지원 중 

- (대만) 2030년까지의 디스플레이 육성 로드맵 제시(S20F6)

- (일본) 차세대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특허소송을 통해 견제 중

❑ 주요 이슈

❍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구분된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자국 기술보호주의,

리쇼어링 등에 따라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등 경쟁이 갈수록 심화

- 반도체는 파운드리 세계 1위(�7I:), 2위(삼성)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며,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물리적 한계 도달로 고성능화가 정체

-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기업 경쟁력은 아직 미약하여 한국 시장 점유율은 10년간

제자리걸음 중으로,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분야는 대부분 수입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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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는 패널 제조 분야 중심으로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추격 

중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방산업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

2. 중요성

❑ 신산업 선점 : 미래 국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 (반도체) 데이터 폭발의 시대를 맞아 차세대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성장 전망

- 메모리반도체는 국내 기업의 공격적인 설비투자와 최고 수준의 메모리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마이크론 

3社의 독과점 체계

- 최근, 인공지능 등 데이터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연산량은

인공지능 혁명(‘12)이전 대비 매년 10배 증가

- 인공지능반도체는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어 기술 선점 시 시장 주도권 확보 가능

❍ (디스플레이) LCD 위주의 평판 디스플레이를 벗어나, OLED의 대체 비율이 높아

지고 있으며, 실제에 가까운 컬러 구현 및 프리폼 등 차세대시장 창출 중

- 자유로운 형태를 가진 프리폼 OLED는 경직된 형태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대체

하며 2025년에는 전체 시장 대비 3CA의 시장을 확보(462억 달러) 예정

- 가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AR·VR용 마이크로 OLED

및 보다 실감나는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 중

❍ (반도체) 반도체는 AI, IoT, 자동차, 바이오, 항공우주, 에너지 등 全 산업으로 

확산 추세로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

※ 스마트폰 40여개, TV 120여개, 자동차 300여개, 레벨3 자율주행차 2,000여개의 

반도체가 사용되며 반도체 사용 범위 및 사용량은 점차 증가 추세

- 국내의 경우 대규모 IDI(삼성전자 SK하이닉스)을 중심으로 소재 장비 팹리스

OSAT 등의 중 소규모 업체가 있는 ‘초집중형 생태계’를 구성

- 메모리 IDI 중심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IDI 소재 장비 팹리스

OSAT 파운드리 등 다양한 기업이 상호 긍정적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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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D) 기술에 대해 가장 높은 출원 점유율을 보임

- 2006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최초 OLED 생산 성공하였으며, 평판 및 

플렉서블 OLED의 패널 기술은 최고 수준

* 국내 디스플레이 시설 투자(조원) : (‘06～‘10)16 → (‘11～‘1�)11 → (‘16～‘�0)1�

- QD(퀀텀닷), 나노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선도적 수준이고, 삼성, LR 등 국

내기업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대면적 분야에서도 경쟁국 대비 우위

❑ 글로벌 정책 현황

❍ (반도체) 주요국에서는 자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 

- (미국) 자국 반도체 연구·개발·제조를 지원하는 「반도체 과학법」통과(’22F6)

- (중국) 거대한 내수시장과 수요창출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팹리스 시장점유율 3위로

부상(’20)

- (E�) 첨단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법안 제정 추진 발표(’21FC)

- (대만) 제조 우위 유지를 위해 규제 완화, 인력양성, 과학단지 확장 발표(’21F0)

❍ (디스플레이) OLED 분야 차세대 기술 패권을 위한 국가(중국, 일본 등) 간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 중

- (중국) 「신형 디스플레이산업 혁신 발전행동 계획(51(∼’20)」을 통해 패널기업에

대한 투자·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육성 지원 중 

- (대만) 2030년까지의 디스플레이 육성 로드맵 제시(S20F6)

- (일본) 차세대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특허소송을 통해 견제 중

❑ 주요 이슈

❍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구분된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자국 기술보호주의,

리쇼어링 등에 따라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등 경쟁이 갈수록 심화

- 반도체는 파운드리 세계 1위(�7I:), 2위(삼성)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며,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물리적 한계 도달로 고성능화가 정체

-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기업 경쟁력은 아직 미약하여 한국 시장 점유율은 10년간

제자리걸음 중으로,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분야는 대부분 수입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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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는 패널 제조 분야 중심으로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추격 

중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방산업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

2. 중요성

❑ 신산업 선점 : 미래 국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 (반도체) 데이터 폭발의 시대를 맞아 차세대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성장 전망

- 메모리반도체는 국내 기업의 공격적인 설비투자와 최고 수준의 메모리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마이크론 

3社의 독과점 체계

- 최근, 인공지능 등 데이터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연산량은

인공지능 혁명(‘12)이전 대비 매년 10배 증가

- 인공지능반도체는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어 기술 선점 시 시장 주도권 확보 가능

❍ (디스플레이) LCD 위주의 평판 디스플레이를 벗어나, OLED의 대체 비율이 높아

지고 있으며, 실제에 가까운 컬러 구현 및 프리폼 등 차세대시장 창출 중

- 자유로운 형태를 가진 프리폼 OLED는 경직된 형태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대체

하며 2025년에는 전체 시장 대비 3CA의 시장을 확보(462억 달러) 예정

- 가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AR·VR용 마이크로 OLED

및 보다 실감나는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 중

❍ (반도체) 반도체는 AI, IoT, 자동차, 바이오, 항공우주, 에너지 등 全 산업으로 

확산 추세로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

※ 스마트폰 40여개, TV 120여개, 자동차 300여개, 레벨3 자율주행차 2,000여개의 

반도체가 사용되며 반도체 사용 범위 및 사용량은 점차 증가 추세

- 국내의 경우 대규모 IDI(삼성전자 SK하이닉스)을 중심으로 소재 장비 팹리스

OSAT 등의 중 소규모 업체가 있는 ‘초집중형 생태계’를 구성

- 메모리 IDI 중심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IDI 소재 장비 팹리스

OSAT 파운드리 등 다양한 기업이 상호 긍정적 영향을 줌



이슈분석

22  | 산은조사월보

❍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은 소재, 부품, 장비 등 후방산업과 TV, 모니터, 모바일

기기 등 전방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음

- 국내는 패널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약 1천여개의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 중

이며, 패널산업의 시장규모는 후방산업 대비 약 1F6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국내 장비 기업의 경우 국내 패널기업에 대한 의존도(Q0%)가 높아 국내 패널

기업의 설비투자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

❑ 외교·안보적 중요성 

❍ 美 中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경제 외교 안보상 최우선 기술인 반도체 

분야는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 반도체 기술 블록화는 기술 동맹→중립적 위치 탈피를 요구하며 반도체 수출·육성

전략의 변화 및 기술도입 난이도 상승을 유발

❍ 디스플레이는 중국과 한국이 경쟁중이며, 공급망이 중국 주도로 재편될 경우 디스

플레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초래

- 안정적 공급처 확보(소부장 공급망)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 구조는 취약

❑ 기술도입 난이도

❍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통과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분업 구조의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된 GaN 기반 전력증폭기를 포함하여, 글로벌 

기업이 독점중인 센서 등 향후 글로벌 분업 구조가 종료될 경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의 경우가 재현될 위험성 존재

-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IP 및 첨단 패키징 기술은 소수의 해외 

기업이 보유중으로 기술도입의 난이도 급증이 예상

❍ 디스플레이는 전체 설비투자 중 장비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장치산업으로,

OLED 생산·공정 기술 및 소재 효율 혁신 등 지속적으로 자립화가 절실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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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서블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패널社별 국내 서플라이체인이 구축되어 있으나,

핵심 소·부·장은 일본 등 해외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정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시 기술도입이 불가능

3. 국가전략기술 수립 방안

❑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략기술 주요분야 도출 

❍ 주요국의 핵심유망기술 도출방안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23)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상(Emerging) 영역을 도출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분야 위주로 고려하되 新 반도체 패권 경쟁 본격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추가 검토

- (디스플레이) OLED분야 격차유지 및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를 고려

〈표 5〉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분야 도출(안)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과학기술

초고속·초절전 
반도체 소자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초고집적반도체 
공정·장비·소재
디스플레이 

소재·공정·장비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혁신성장동력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산업부 
R&D투자전략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반도체 첨단소재

제조공정장비

신성장·원천기술 지능형반도체 OLED 반도체 등 소재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설계·공정·
소자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구동

시스템반도체 
조립·검사

美 핵심유기술 차세대 
CMOS

AI·극한환경·고
출력을 위한 

HW

AI·극한환경·고
출력을 위한 

HW

설계자동화
제조공정·장비
첨단패키징

호주 전략기술 첨단 집적회로 
설계 및 제작

나노소재/
제조

日 과기예측조사 초병렬·저소비 
전력 AI 칩 고효율 반도체 플렉서블 

트랜지스터 반도체 생산시스템

EU 급진적혁신기술 그래핀 
트랜지스터 컴퓨팅 메모리 플렉서블 

전자소자 나노 LED

주요분야(안)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첨단공정/

장비

23) 국가적 전략성 : 육성(신산업, 공급망), 보호(국가 안보) 모두 미래관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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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은 소재, 부품, 장비 등 후방산업과 TV, 모니터, 모바일

기기 등 전방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음

- 국내는 패널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약 1천여개의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 중

이며, 패널산업의 시장규모는 후방산업 대비 약 1F6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국내 장비 기업의 경우 국내 패널기업에 대한 의존도(Q0%)가 높아 국내 패널

기업의 설비투자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

❑ 외교·안보적 중요성 

❍ 美 中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경제 외교 안보상 최우선 기술인 반도체 

분야는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 반도체 기술 블록화는 기술 동맹→중립적 위치 탈피를 요구하며 반도체 수출·육성

전략의 변화 및 기술도입 난이도 상승을 유발

❍ 디스플레이는 중국과 한국이 경쟁중이며, 공급망이 중국 주도로 재편될 경우 디스

플레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초래

- 안정적 공급처 확보(소부장 공급망)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 구조는 취약

❑ 기술도입 난이도

❍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통과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분업 구조의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된 GaN 기반 전력증폭기를 포함하여, 글로벌 

기업이 독점중인 센서 등 향후 글로벌 분업 구조가 종료될 경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의 경우가 재현될 위험성 존재

-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IP 및 첨단 패키징 기술은 소수의 해외 

기업이 보유중으로 기술도입의 난이도 급증이 예상

❍ 디스플레이는 전체 설비투자 중 장비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장치산업으로,

OLED 생산·공정 기술 및 소재 효율 혁신 등 지속적으로 자립화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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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소·부·장은 일본 등 해외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정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시 기술도입이 불가능

3. 국가전략기술 수립 방안

❑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략기술 주요분야 도출 

❍ 주요국의 핵심유망기술 도출방안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23)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상(Emerging) 영역을 도출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분야 위주로 고려하되 新 반도체 패권 경쟁 본격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추가 검토

- (디스플레이) OLED분야 격차유지 및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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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과학기술

초고속·초절전 
반도체 소자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초고집적반도체 
공정·장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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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공정·장비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반도체·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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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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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기술별 중요성

❍ 국내 정책적 우선순위 기술 및 주요국 전략기술 기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래 6개의 주요분야를 도출

- (메모리 반도체)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 및 R&D 경쟁력이 높은 기술이나 

주요 국가별 대규모 지원책 마련 등 新 반도체 패권 경쟁 본격화

-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술 등 열위(시장점유율: 2.9%)로 주요 

해외 기업은 M&A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 집중

- (산업용 반도체) 기술적 난이도는 낮지만 해외 주요 플레이어에 의존하여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차량용 반도체 등)가 심화

- (OLED) LCD 이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정부

주도의 연합체가 출범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패권을 위한 국가 간 경쟁 

구도가 펼쳐짐

- (차세대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자율주행 및 초연결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디스

플레이 신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적 중요성이 높음

- (소재·첨단공정·장비) 해외의존성이 높고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성장기반은 미흡해 

산업적 중요성이 높음 

❑ 중점기술별 정의

❍ 6개 주요분야에 포함되는 기술내용은 아래와 같음 

- (메모리 반도체) 전력,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기존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진 비휘발성 장치

-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의 핵심인 딥 러닝과 같은 특정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

돼 학습 및 추론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연산처리 성능이 강화된 반도체 

- (산업용 반도체)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다양한 적용분야(자율주행차, 바이오,

에너지, IoT, 기계·로봇 등)에 적용 가능한 반도체 

- (OLED) OLED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면적·장수명화 기술

-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가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향후 경쟁 및 대체기술로 

부상되는 3D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

- (소재·첨단공정·장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기반 기술인 소재, 부품, 장비, 전공정

및 후공정(테스트, 첨단패키징 등)을 포함하는 기술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2022. 8 제801호  25  

Ⅴ. 국가 필수전략기술 사례: 우주항공

 1. 개요 

❑ 기술 개념 

❍ 우주항공은 우주공간을 이용·활용하기 위한 기술과 항공기 제작을 위한 설계·

제조 및 비행기술

- 우주기술은 우주를 이용·활용하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탐사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 및 위성정보활용을 위한 기술을 의미

- 항공기술은 항공기(고정익, 전진익, 회전익, 열기구, 비행선 등) 제작을 위한 설계·

제조 및 비행기술, 관련 인프라·운영 기술

❑ 시장·산업 현황

    ❍❍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규모는 2020년 3,850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5% 성장하여 

2040년에는 1조 1천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24)

- 위성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1F6배 성장25)

- 위성정보활용(에너지, 자원, 해상, 재해재난 등) 분야는 2015년 2,722백만 달러에서 

2025년 4,637백만 달러로 확대 전망26)

- 항공엔진 시장은 2021년 967억 2천만 달러로 평가되며, 향후 연평균 9F2% 성장하여

2027년에는 1,668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27)

  ❍ 뉴스페이스(Oe" Space) 현상으로 민간 우주기업들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세계

우주산업 생태계에 변화 가속화

- 우주개발의 상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최근 중소기업과 벤처 같은 소규모 기업

들까지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에 활발하게 진출28)

24) Haver Analytics & Morgan Stanley Research forecasts

25)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SIA(2020), KARI

26)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7) TechSci Research, 세계의 항공기 엔진 시장 : 엔진 유형별, 항공기 유형별, 플랫폼별, 용도별,

지역별, 경쟁, 예측 및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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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우주산업 수출은 네비게이션과 위성셋톱박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우주산업 수출액은 6,880억원, 수입액은 2,646억원으로 4,234억원의

흑자 기록29)

- 분야별로는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가 수출액(6,326억원, 전체의 92.0%)과

수입액(1,161억원, 43.9%) 중 가장 많이 차지함

<표 6>                 2020년 국내 우주산업 분야별 수출·수입액

분 야
수출액 수입액

규모(백만원) 비중(%) 규모(백만원) 비중(%)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632,641 92.0 116,060 43.9

위성체 제작 47,315 6.9 100,871 38.1

지상장비 3,063 0.4 21,597 8.2

발사체제작 0 - 8,430 3.2

과학연구 1,520 0.2 17,136 6.5

우주보험 3,486 0.5 0 -

우주탐사 0 - 493 0.2

총액 688,025 100.0 264,587 100.0

자료 : 과기정통부, 2021 우주산업실태조사

 ❍ 우주분야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34.4%), 미국(23%), 한국(16.1%), 일본

(12.2%) 순으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성화(세계 5대 특허청, ‘99~’19)

30)

- 특허활성도를 나타내는 주요시장 확보율31)은 미국 0.33, 일본 0.26, 한국 0.03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글로벌 정책 현황

❍ 주요국들은 우주를 군사 공간으로 인식을 확장하여 패권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우주탐사 등 관련 투자 확대 중

- (미국) 우주군 창설 우주정책지침(S18.6), 우주탐사 협력 원칙을 담은 아르테미스

협약(S20.10), 우주분야 민관 협력 강화(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 추진 중, 우주탐사·위성통신·달 정거장 공동

건설 등 러시아와 협력하여 우주패권 경쟁 구도 형성

28) 美 스페이스X 민간 기업 최초로 첫 유인 우주선 발사(‘20.5월), ’23년 민간인 달 우주관광 추진

29) 과기정통부, 2021 우주산업실태조사

30) 특허청 보도자료, 22.06.22, 기술력으로 증명한 누리호의 비상, 남은 숙제는 특허전략

31) 출원특허 1건당 평균패밀리국가수 → 높을수록 해외시장 진출 및 권리확보 특허활동 활발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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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공간의 상업·군사화 진행과 함께 미·중·러시아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32)을 개정·신설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 주요 이슈

❍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정부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의 

참여와 상업적 개발이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현상이 등장

❍ 우주항공 기술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국가별 독자 기술 및 

거버넌스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함

- 우주항공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이 기술개발은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추격자 위치를 유지하면서 기술개발 진행 중

2. 중요성

❑ 신산업 선점 : 미래 국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 우주항공 산업은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을 전망

- 우주인터넷, 우주자원, 우주관광 등 미래의 우주 경제 시스템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우주 항공 기술은 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술의 확보는 다른 

분야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효과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서, 타산업33)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짐

32) 중국과 러시아가 주체로 제정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08), 미국 주도로 제정한 우메라(W!!K*$#) 매뉴얼(’20) 등

33) 단열재, 전기, 의료, 정수필터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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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우주산업 수출은 네비게이션과 위성셋톱박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우주산업 수출액은 6,880억원, 수입액은 2,646억원으로 4,234억원의

흑자 기록29)

- 분야별로는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가 수출액(6,326억원, 전체의 92.0%)과

수입액(1,161억원, 43.9%) 중 가장 많이 차지함

<표 6>                 2020년 국내 우주산업 분야별 수출·수입액

분 야
수출액 수입액

규모(백만원) 비중(%) 규모(백만원) 비중(%)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632,641 92.0 116,060 43.9

위성체 제작 47,315 6.9 100,871 38.1

지상장비 3,063 0.4 21,597 8.2

발사체제작 0 - 8,430 3.2

과학연구 1,520 0.2 17,136 6.5

우주보험 3,486 0.5 0 -

우주탐사 0 - 493 0.2

총액 688,025 100.0 264,587 100.0

자료 : 과기정통부, 2021 우주산업실태조사

 ❍ 우주분야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34.4%), 미국(23%), 한국(16.1%), 일본

(12.2%) 순으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성화(세계 5대 특허청, ‘99~’19)

30)

- 특허활성도를 나타내는 주요시장 확보율31)은 미국 0.33, 일본 0.26, 한국 0.03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글로벌 정책 현황

❍ 주요국들은 우주를 군사 공간으로 인식을 확장하여 패권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우주탐사 등 관련 투자 확대 중

- (미국) 우주군 창설 우주정책지침(S18.6), 우주탐사 협력 원칙을 담은 아르테미스

협약(S20.10), 우주분야 민관 협력 강화(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 추진 중, 우주탐사·위성통신·달 정거장 공동

건설 등 러시아와 협력하여 우주패권 경쟁 구도 형성

28) 美 스페이스X 민간 기업 최초로 첫 유인 우주선 발사(‘20.5월), ’23년 민간인 달 우주관광 추진

29) 과기정통부, 2021 우주산업실태조사

30) 특허청 보도자료, 22.06.22, 기술력으로 증명한 누리호의 비상, 남은 숙제는 특허전략

31) 출원특허 1건당 평균패밀리국가수 → 높을수록 해외시장 진출 및 권리확보 특허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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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공간의 상업·군사화 진행과 함께 미·중·러시아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32)을 개정·신설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 주요 이슈

❍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정부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의 

참여와 상업적 개발이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현상이 등장

❍ 우주항공 기술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국가별 독자 기술 및 

거버넌스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함

- 우주항공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이 기술개발은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추격자 위치를 유지하면서 기술개발 진행 중

2. 중요성

❑ 신산업 선점 : 미래 국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 우주항공 산업은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을 전망

- 우주인터넷, 우주자원, 우주관광 등 미래의 우주 경제 시스템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우주 항공 기술은 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술의 확보는 다른 

분야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효과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서, 타산업33)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짐

32) 중국과 러시아가 주체로 제정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08), 미국 주도로 제정한 우메라(W!!K*$#) 매뉴얼(’20) 등

33) 단열재, 전기, 의료, 정수필터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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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적 중요성

❍ 각 국은 우주를 군사 공간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술이전통제로 국내

기술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

-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주기술은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며, 우주

기술 확보는 국가의 기술력과 국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 한반도 주변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은 우주발사체(미사일)를 보유하여

전략·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 확보는 필수

❍ 선진국들은 우주를 외교정책의 한 분야로 설정하고,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규범

과 국제 거버넌스 수립 과정에서 리더십 확보에 주력

❑ 기술도입 난이도

❍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별 기술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서 경쟁력 확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기술자립이 반드시 필요

- 우주항공분야 중요 핵심기술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 간 시장종속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 시장 개척 확보 필요

○ 기술 선도국들의 부품ㆍ기술 수출통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주 분야 후발주자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큰 장애로 작용

- 우주기술 선도국인 미국은 우주 기술이 관련된 군사기술에 대한 주도권 유지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통상·기술 유출을 엄격히 관리

-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現우주기술 통제시스템에

변화가 없을시 우리 우주산업 육성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 가능

○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주요 4개 기업34)이 독과점하는 체제이며,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유럽 항공당국의 안전성 인증의 장벽이 존재

34) 시장점유율(2�1(, 민·군가스터빈엔진)N 美GE 3Q%, 英롤스로이스21%, 美P&W19%, 佛사프랑16%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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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전략기술 수립 방안

❑ 우주항공 전략기술 주요분야 도출35) 

❍ 주요국의 핵심유망기술 도출방안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상(Emerging) 영역을 도출

* 국가적 전략성 : 육성(신산업, 공급망), 보호(국가 안보) 모두 미래관점 포함

- 미래 우주시장 참여를 위해 추격해야 하는 분야(위성활용, 차세대 비행체)와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가 확보해야할 분야(발사체, 자율비행) 등 고려

〈표 7〉                     우주항공 주요분야 도출(안)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과학기술

우주관측/감시/
분석

발사체 
개발·운영 우주탐사/활용 자율비행체

/통합관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위성활용서비스
위성항법시스템 우주발사체 우주탐사

신성장·원천기술 위성본체/탑재체 우주발사체 무인이동체

국가핵심기술 위성제어계 설계 극저온 터보펌프
극저온/고압밸브

산업부R&D 
투자전략

헬기, 항공기
부품 무인모빌리티

美 핵심유망기술

궤도상 
제조/수리/운송,

위성버스
위치/항법/시각

우주비행,
극저온추진체,
진입/하강/착륙

가스터빈엔진

NATO 신흥핵심기술 센서 플랫폼/운영

日 과기예측조사 인공위성 활용, 
우주감시/위치

저비용/재사용 
우주수송 우주탐사

호주 전략기술 소형위성 우주발사시스템 첨단항공엔진

중점기술(안) 위성/위성활용 우주수송 우주탐사 차세대비행체 무인/자율비행

35) 도출(안)의 형태이며 확정 기술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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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적 중요성

❍ 각 국은 우주를 군사 공간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술이전통제로 국내

기술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

-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주기술은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며, 우주

기술 확보는 국가의 기술력과 국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 한반도 주변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은 우주발사체(미사일)를 보유하여

전략·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 확보는 필수

❍ 선진국들은 우주를 외교정책의 한 분야로 설정하고,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규범

과 국제 거버넌스 수립 과정에서 리더십 확보에 주력

❑ 기술도입 난이도

❍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별 기술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서 경쟁력 확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기술자립이 반드시 필요

- 우주항공분야 중요 핵심기술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 간 시장종속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 시장 개척 확보 필요

○ 기술 선도국들의 부품ㆍ기술 수출통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주 분야 후발주자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큰 장애로 작용

- 우주기술 선도국인 미국은 우주 기술이 관련된 군사기술에 대한 주도권 유지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통상·기술 유출을 엄격히 관리

-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現우주기술 통제시스템에

변화가 없을시 우리 우주산업 육성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 가능

○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주요 4개 기업34)이 독과점하는 체제이며,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유럽 항공당국의 안전성 인증의 장벽이 존재

34) 시장점유율(2�1(, 민·군가스터빈엔진)N 美GE 3Q%, 英롤스로이스21%, 美P&W19%, 佛사프랑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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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전략기술 수립 방안

❑ 우주항공 전략기술 주요분야 도출35) 

❍ 주요국의 핵심유망기술 도출방안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상(Emerging) 영역을 도출

* 국가적 전략성 : 육성(신산업, 공급망), 보호(국가 안보) 모두 미래관점 포함

- 미래 우주시장 참여를 위해 추격해야 하는 분야(위성활용, 차세대 비행체)와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가 확보해야할 분야(발사체, 자율비행) 등 고려

〈표 7〉                     우주항공 주요분야 도출(안)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과학기술

우주관측/감시/
분석

발사체 
개발·운영 우주탐사/활용 자율비행체

/통합관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위성활용서비스
위성항법시스템 우주발사체 우주탐사

신성장·원천기술 위성본체/탑재체 우주발사체 무인이동체

국가핵심기술 위성제어계 설계 극저온 터보펌프
극저온/고압밸브

산업부R&D 
투자전략

헬기, 항공기
부품 무인모빌리티

美 핵심유망기술

궤도상 
제조/수리/운송,

위성버스
위치/항법/시각

우주비행,
극저온추진체,
진입/하강/착륙

가스터빈엔진

NATO 신흥핵심기술 센서 플랫폼/운영

日 과기예측조사 인공위성 활용, 
우주감시/위치

저비용/재사용 
우주수송 우주탐사

호주 전략기술 소형위성 우주발사시스템 첨단항공엔진

중점기술(안) 위성/위성활용 우주수송 우주탐사 차세대비행체 무인/자율비행

35) 도출(안)의 형태이며 확정 기술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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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분야별 중요성

❍ 국내 정책적 우선순위 기술 및 주요국 전략기술 기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래 6개의 주요분야를 도출

- (위성/위성활용) 위성활용이 교통·통신·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주개발 참여국이 지속증가 중이며 위성항법 등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독자개발 역량이 필요  

- (우주수송)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위성 자력 발사 가능국은 9개국(미·러·

중·EU·일·인 등)으로 우리나라도 기술개발 중, 특히 선진국은 민간 주도로 

새로운 발사체 기술 확보 등의 경쟁도 치열

- (우주탐사) 달탐사, 우주탐사는 우리나라의 미개척 분야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착수로 이제 시작한 미래 분야, 선진국들은 기술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전략

기술을 동시에 획득 

- (차세대비행체) 개인용 항공기(PAV)를 비롯한 도심항공체계(UAI)는 타 이동수단

대비 큰 시간 단축이 기대되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향후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

되는 분야, 선점 노력 필요

- (무인/자율비행) 자율비행은 PAV의 경제성 확보 및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특히 도심 내 비행은 장애요소가 많아 개발 난이도가 높음

❑ 주요분야별 정의

❍ 6개 주요분야에 포함되는 기술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성/위성활용) 관측, 통신, 정찰 등 다양한 탑재체와 전력/추진/제어/소프트웨어

등 위성본체를 설계, 조립, 제작하는 기술과 위성을 활용하는 위성영상, 위성항법 등

기술, 위성을 관제하고 운영하는 기술

- (우주수송) 우주공간의 정해진 위치에 탑재물을 운반하는 기술로 발사체의 크기,

추진체의 종류(고체/액체), 추진제 공급시스템(압축가스, 터보펌프) 등으로 구분,

발사대/시험설비 등 지상인프라 포함

- (우주탐사) 우주과학 연구와 미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달을 비롯한 태양계를

탐사하는 기술

- (차세대비행체) 개인용 항공기(PAV), 도심항공체계(UAI) 등 차세대 비행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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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율비행) 외부 환경에 스스로 대응하여 목표 지점까지 비행하는 기술로

동체제어, 경로계획, 탐지 및 회피 등 포함

Ⅵ. 시사점

❑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첨단기술 중심으로 심화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팍스

테크니카 시대 선도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경쟁구도가 심화, 장기화되는 가운데 과학 기술의 전략적 입지가 커지고 있으며

외교 통상 안보 등 전영역에 걸쳐 첨단기술을 전략물자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

-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의 변혁을 이끌 핵심 기술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미 중 기술패권 경쟁은 장기적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최근까지 정부의 R&D 투자 방향은 양적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나 전략적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

- 한정된 국가자원과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핵심 원천 기술 확보의 시급성으로

지원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 지원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 공급망 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권 확보 시급한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

- 전략기술의 분야, 세부내용, 대응전략 등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

신속한 대응 체계에 기반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높은 지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신속히 진행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우방 및 협력국가 기반의 기술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략기술별 기술 역량, 경제 및 외교관계 등 포괄적인 관점으로 전략적 접근 필요

❍ 갈등국면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국외 공급망 상황 변화에 따른 과학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함께 글로벌 통상체제에서의 지렛대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

해질 전망 



이슈분석

30  | 산은조사월보

❑ 주요분야별 중요성

❍ 국내 정책적 우선순위 기술 및 주요국 전략기술 기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래 6개의 주요분야를 도출

- (위성/위성활용) 위성활용이 교통·통신·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주개발 참여국이 지속증가 중이며 위성항법 등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독자개발 역량이 필요  

- (우주수송)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위성 자력 발사 가능국은 9개국(미·러·

중·EU·일·인 등)으로 우리나라도 기술개발 중, 특히 선진국은 민간 주도로 

새로운 발사체 기술 확보 등의 경쟁도 치열

- (우주탐사) 달탐사, 우주탐사는 우리나라의 미개척 분야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착수로 이제 시작한 미래 분야, 선진국들은 기술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전략

기술을 동시에 획득 

- (차세대비행체) 개인용 항공기(PAV)를 비롯한 도심항공체계(UAI)는 타 이동수단

대비 큰 시간 단축이 기대되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향후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

되는 분야, 선점 노력 필요

- (무인/자율비행) 자율비행은 PAV의 경제성 확보 및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특히 도심 내 비행은 장애요소가 많아 개발 난이도가 높음

❑ 주요분야별 정의

❍ 6개 주요분야에 포함되는 기술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성/위성활용) 관측, 통신, 정찰 등 다양한 탑재체와 전력/추진/제어/소프트웨어

등 위성본체를 설계, 조립, 제작하는 기술과 위성을 활용하는 위성영상, 위성항법 등

기술, 위성을 관제하고 운영하는 기술

- (우주수송) 우주공간의 정해진 위치에 탑재물을 운반하는 기술로 발사체의 크기,

추진체의 종류(고체/액체), 추진제 공급시스템(압축가스, 터보펌프) 등으로 구분,

발사대/시험설비 등 지상인프라 포함

- (우주탐사) 우주과학 연구와 미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달을 비롯한 태양계를

탐사하는 기술

- (차세대비행체) 개인용 항공기(PAV), 도심항공체계(UAI) 등 차세대 비행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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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율비행) 외부 환경에 스스로 대응하여 목표 지점까지 비행하는 기술로

동체제어, 경로계획, 탐지 및 회피 등 포함

Ⅵ. 시사점

❑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첨단기술 중심으로 심화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팍스

테크니카 시대 선도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경쟁구도가 심화, 장기화되는 가운데 과학 기술의 전략적 입지가 커지고 있으며

외교 통상 안보 등 전영역에 걸쳐 첨단기술을 전략물자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

-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의 변혁을 이끌 핵심 기술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미 중 기술패권 경쟁은 장기적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최근까지 정부의 R&D 투자 방향은 양적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나 전략적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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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는 우방 및 협력국가 기반의 기술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략기술별 기술 역량, 경제 및 외교관계 등 포괄적인 관점으로 전략적 접근 필요

❍ 갈등국면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국외 공급망 상황 변화에 따른 과학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함께 글로벌 통상체제에서의 지렛대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

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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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중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 중견국(인도, 브라질 등) 및 강소국(스위스, 덴마크 등)과 보완적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 사회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의 외연 확장이 요구

❑  ‘기술 외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지원 정책 

고도화가 필요

❍ 전략적 강점을 가지는 기술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추동하는 ‘강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기술은 ‘미 중을 넘는’

비전 수립과 도전적 R&D 목표 수립, 육성 지원 강화 필요

❍ 기술추격, 원천기술 확보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으나 

기술자립이 요구되는 기술의 경우, 외교 협력을 통한 필수 역량 확보 마련 

필요

- 첨단바이오, 수소, 양자 등 성장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생태계 전반의 기술추격, 기반마련을 위한 기술 외교 강화와 함께 세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된 강점 마련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 기업‧산업정책, 외교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지속적 대응 기반 형성 필요 

 

❍ 과학기술 정책의 결과가 점차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하며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핵심 지표 중심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효과성을 높이고 대내

외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마련 확립 필요

 

❍ 국가첨단과학기술을 총괄할 관리 대응 체계 구축과 전략적 정책결정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통합적 지원 방안 수립 필요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국가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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